
■ 활동 내용 및 사진

구분(과목명) 수학
대상 10학년

활동 내용
교수·학습 활동명 CEDA 토론(단원 : ‘집합과 명제’)

활동 시기 5월13일~5월24일

활동 목적

•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하는 이질적 집단에서 CEDA 토론을 통한 사고력 함양과 
더불어 수학을 통해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함으로써 ‘수학에 대한 
긍정적 태도 함양’, ‘배움의 즐거움 인식’ 등 수학교육에서 인성적 요소 함양
• 언어권이 비슷한 학생들과 같은 조를 이루어 그 나라의 언어로 토론 시나리오를 작성해 
보고 이를 한국어로 발표하며 모국어와 한국어 두 가지 언어 역량 강화
•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과 민주적 의사 소통 능력을 함양

교수·학습 방법

• 같은 문화권 학생들 4명이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고 CEDA 토론 실시(찬성팀 2명, 반대팀 2명)
• 수학의 유용성과 관련된 찬반 토론 주제 선정하여 제시하기
(예) ‘수학의 발달은 인류의 발전을 가져 온다’
• CEDA 토론 방식을 도입하여 제한된 시간과 규칙으로 토론하고 나머지 인원은 배심원으로 활동
(배심원활동도 하나의 평가가 되므로,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학생의 토론 내용들을 유심히 
듣고 알게된 사실을 기록하도록 함.)
• CEDA 토론이 끝나면 배심원들은 찬반 양측의 토론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
• 모든 활동 자료는 구글 문서로 모국어(또는 익숙한 언어)로 작성 한 후,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출

활동 결과

• 자신의 모국어로 토론이 가능 한 팀으로 구성함으로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함.
• 실제 토론에서는 한국어로 발표하도록 하여, 한국어로 주장과 반박을 연습하며 한국어 
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고, 비슷한 한국어 수준의 학생들과 팀이 되니, 발표 할 때 부끄러
워 하지 않고 진중하게 발표함. 
• 떠듬떠듬 한국어로 발표하는 것을 배심원들은 주의 깊게 듣고 평가를 해야 했기에, 주의 
깊게 듣는 배심원들을 통해 발표하는 외국인들은 자신감을 갖고 한국어를 구사함.
• 외국 아이들끼리 떠듬거리며 이야기하는 한국어를 외국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 보다 더 
잘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보임. 

학생이 체줄한 토론 시나리오 일부 발표하는 모습 1(베트남어팀)

발표하는 모습 2 (러시아어+영어팀) 배심원 활동 모습


